
일본, 조선산업 구조조정 한창

일본 조선산업에서 통합, 조선부문 분사화 등 구조조정이 한창이다.

경제불황 및 경쟁력 약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는 일본 조선업계는 2002년 10월말 목표로 통합 및

조선사업 부문 분사화를 추진하고 있다.

日立造船이 NKK와 통합해 Universal 造船을, IHI가 Sumitomo 중기계와 통합해 MU에 합병되며, Kawasaki

중공업은 조선부문을 분사한다.

일본의 조선부문 구조조정 현황

日立造船 + N KK(조선) = U niv ersal조선 설 립

I.H .I
(선박해양부문)

+
Sumitomo重機械

(함정사업)
=

M.U(함정전문)에 통합
(M arine U nite d)

가와사키중공업 조선부문 분사 = 가와 사키조선 설립

Sumitom o 重機械, 상선부문 분사 검토 = ?

+ 모두 2002년 10월 목표

일본의 조선 수주는 2001년 1455만GT로 세계시장의 39.9%를 점유해 1위를 차지하고 있다. 한국은 1184만

GT로 32.4%를 점유해 2위이다.

그러나 2002년 1-3월 수주는 229만GT로 40.7% 감소해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다.

일본 7대 조선소의 건조량(2001) (단위: 1000GT, %)

IH I 日立造船 N KK 川崎重工業 三菱重工業 三井造船 住友重機械 합 계

991(-6.5) 956(-20.1) 954(26.0) 626(0.6) 579(-62.9) 541(-40.0) 420(-9.7) 5,057(-17.8)

+ ( ) 안은 증감률

2001년 건조도 크게 부진했는데, 일본 최대의 조선기업인 Mitsubishi重工業의 2001년 건조량은 57만9000GT

로 2000년에 비해 62.9% 감소했고, 건조량이 가장 많은 IHI도 99만1000GT로 6.5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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